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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한국 잔디는 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난지형 잔디 중의 하나로 초장이 짧아 예초에 강하고 열, 가뭄 및 염분에 대한 내성이 높다고 

알려져 있다. 그러나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, 생육 반응에 관한 결과는 매우 적어, 이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본 

연구를 수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모래와 양토를 1:1로 섞은 흙을 넣은 사각 폿트에 잔디 뗏장을 이식하고 50% 이상이 피복된 후 1cm 높이로 예초하였다. 수분 

조건은 무처리(-0.16MPa), 약한발(-0.57~-0.68 MPa), 강한발(-0.72~-1.16MPa)로 매일 무게를 측정 후 관수량 조절을 통해 

유지하였다. 처리 3주 후부터 엽장, 엽폭, 초장, SPAD, 엽록소형광을 측정하였고, Winrhizo를 이용한 근권 특성 조사와 초분

광 카메라(SPECIM IQ)를 이용한 초분광영상 촬영은 3주마다 수행하였다. 엽의 생리적 변화 확인을 위해 MDA, Proline, TTC 

분석을 3주마다 수행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한발에 따른 생육 형질 조사 중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초장으로 약한발은 무처리 대비 처리 6주에 24.9% 감소하였고, 회

복처리 후에는 2.01% 증가했다. 강한발에 의해 32.3% 감소 후 회복처리로 1.6% 증가하였다. SPAD 값은 한발 강도와 관계없

이 6주 후보다 18주 후에 무처리 대비 높은 값을 보였다. 생리적 특성은 proline과 TTC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였다. 

Proline 함량은 약한발은 무처리 대비 6주차부터 412% 증가하였으나, 15주차부터는 감소하였고, 강한발은 6주차에 332%, 

15주차때 532% 증가하다 회복처리 이후 35% 감소하였다. TTC는 9주차에 약한발은 66%, 강한발은 15% 증가하였으나 이후 

13주차에는 무처리 대비 약한발 25%, 강한발 68%가 감소하였다. 이후 회복처리 이후에는 약한발은 무처리 대비 15%, 강한발

은 113% 증가하였다. 하이퍼 분석시 초기부터 큰 차이가 나타난 식생지수는 NDVI와 PSSRa, PSSRb, PSSRc였으며, 각각 무

처리 대비 약한발에서 4.5%, 12.4%, 10.1%, 7.6% 감소하였고, 강한발에서는 4.9%, 13.4%, 11.5%, 9.4% 감소하여 초기부터 

차이를 보여주었다. 처리 5주부터는 GCI에서 무처리 대비 약한발이 20.9% 감소하였고, 강한발은 20.1% 감소하였다. 처리 후

기부터 잎의 변화를 반영하는 GCI와 GNDVI는 각각 무처리 대비 약한발에서 20.9%, 10.3% 감소하였고, 강한발에서는 

20.1%, 10.4% 감소하였다. 근권의 근단수는 15주차에 약한발에서 무처리 대비 20.6%, 19주차는 11.6% 증가하였고, 회복처

리 후에는 25.0% 증가하였다. 강한발은 무처리 대비 15주차에 근단수는 10.4% 증가하였으나, 19주차에는 15.8% 감소하였

다. 회복처리 이후에는 19.7% 증가하였다. 따라서 한국 잔디는 일정 수준의 한발 피해에 대한 회복력이 매우 높으며 한해와 

회복에 대한 변화는 초분광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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